
 

 

PRESS RELEASE                                                        배포일자: 24.04.24 

칩스앤미디어, 2024년 1분기 실적발표… 매출액 49억 원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4.3% 감소… 글로벌 라이선스 하반기 순연 영향 

▶ 30억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가치 제고 나서 

<2024-04-24> 글로벌 비디오 IP 기술 선도 기업 칩스앤미디어(094360, 대표이사 김상현)가 24일, 

경영 실적 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9억 원, 영업이익은 9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3%, 99.4%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게 된 요인은 글로벌 라이선스의 하반기 순연 영향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는 일시적인 감소로 라이선스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칩스앤미디어는 2024년 분야별, 국가별 다각화를 이뤄 AI, 데이터센터, 모바일, 차량용 등 기존 고객들

과 신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데이터센터, 일본 자동차향 신규 글로벌 고객을 

금년 하반기 고객으로 확보해 중장기적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의 매

출 구조는 라이선스 된 IP가 반도체 칩으로 제품화되면 판매량에 따라 추가적인 로열티가 들어오는 이

중 매출 구조다. 이에 따라, 우량한 고객사에 신규 라이선스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로

열티 매출이 기대된다. 

 

한편, 칩스앤미디어는 3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회사 관계자는 “금번 자사주 매입이 회사의 

풍부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칩스앤미디어 김상현 대표이사는 2024년 전망에 대해 “빠르면 2024년 2분기부터 NPU IP 신규 라이선

스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 출시하는 비디오 신제품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들의 수요 증대로 새로운 

라이선스 기회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칩스앤미디어 2024년 1분기 주요 실적] 

                                                                               단위: 백만원 

 1Q23 1Q24 YoY 

매출액 6,487 4,909 -24.3% 

영업이익 1,554 9 -99.4% 

당기순이익 2,294 793 -65.4% 

 


